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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

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

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

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

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

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

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

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

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

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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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

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

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

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

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

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

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

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

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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